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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이용자정책국 책임자 팀  장 윤웅현 (02-2110-1550)

단말기유통조사팀 담당자 주무관 임현주 (02-2110-1559)

휴대폰 전화판매 이용자 사기 피해 주의보 발령

- 전화 등을 이용한‘단말기 속임수’ 판매 주의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최근 설 연휴와 삼성 갤럭시 

S23 신규폰 출시를 앞두고 텔레마케팅 영업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특별 할인기간을 맞아 135만원 상당의 갤럭

시 Z플립4를 14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선택

약정 25% 요금할인, 신용카드 제휴할인, 중고폰 반납 조건 등 까다로운 

이용조건이 있음에도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으로 설명해 이용자를 현혹

하고 있다.

  심지어는 자체 프로모션 기간에 고가요금제를 6개월간 가입하면 공시지

원금 이외에 상당한 금액(50~60만원)이 추가 할인되어 월 이용요금이 저렴한 것

처럼 안내하여 가입하였는데, 실제 요금고지서를 받아보니 단말기 할부 

약정기간이 48개월로 되어 있는 등 가입조건이 오히려 불리하다며 사기 

피해를 신고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이러한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신 휴대폰을 터무니없이 싼 금액

으로 제시하는 경우 할부 개월 수, 잔여할부금의 총액, 사용하는 요금제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텔레마케팅은 비대면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택배 등으로 배송

되는데 이때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반드시 동봉하여 보내도록 하고 핸드폰이 

개통될 경우  계약조건이 통화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의문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개통대리점이나 이동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방통위는 삼성 갤럭시 S23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최근 단말기 사기피해 민원이 늘고 있어 이동통신사에 불‧편법 광고 텔레

마케팅 판매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자체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끝.

     


